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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산스님송광사금강산림법회
보조사성연구원 원장 법산 스님은

11월 29일 순천 송광사에서 열리는
2010 금강산림대법회에서 법문한다.
(061)755-0108

갑사영규대사추모재
공주 갑사 주지 태진 스님은 10월 30

일 영규 대사 및 800여 의승의 넋을 기
리는 추모재를봉행했다.

‘만해사상과중생복지’특강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대표 성운 스님

은 11월 5일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열린
한나라당 강원 당직자 워크숍에서‘만
해사상과중생복지’를주제로특강했다.

길상사독거어르신돕기김장
서울 길상사 주지 덕현 스님은 12월

1일 길상사에서 독거어르신 돕기 김장
담그기행사를개최한다.

삼보조계종구족계금강계단봉행
대한불교삼보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11월 25일 위봉사에서 해동 스
님을 율사로 구족계 금강계단을 봉행한
다. (010)3801-8197

포교사단지도자연수회
임희웅 포교사단장은 11월 20일 홍익

대학교 국제연수원에서 포교사단 지도
자연수및대의원임시총회를개최한다.

산업공학회회장에조성구교수
동국대학교 조성구 교수(산업시스템

공학과)는 제19대 대한산업공학회장에
당선됐다. 회장 임기는 2011년 1월부터
2년간이다.

일 주 문

김천학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소장은 인문한국지원
사업(HK) 불교학전공관련연구교수2명을초빙한다. 
해당 전공분야는 인도불교(유식ㆍ중관)와 동아시아불

교다.
지원 자격은 해당분야 박사학위 취득자(2011년 2월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도 가능)로 한국연구재단 인문한
국사업 HK연구교수 초빙기준을 충족하고, 대학 교원
임용결격사유가없어야한다. 
외국어(영어ㆍ불어ㆍ중어ㆍ일어등) 능통자우대. 접수

기간은 2010년 11월 24일까지로 우편 및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면된다. (041) 731-3614

금강대불교문화연구소연구교수초빙

24일까지, HK 불교학전공관련

계간〈불교평론〉(편집위원장 박경
준)은‘2010 올해의 논문상’수상자
로 도법 스님(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
임대표)이 쓴‘생명평화운동과 대승
불교 수행’을 선정했다고 11월 5일
밝혔다.
심사위원회는“도법 스님의 논문이

현대문명과 신자유주의 이면에 도사
리고 있는 자연 생태적 재앙, 극단적
양극화 사회, 인간 소외 등으로 말미암
은‘생명 위기, 평화 위기, 삶의 위기’
에 대해 투철한 문제의식을 일관되게
견지하고있다”고평가했다.
도법 스님은 연구논문에서 생명에

대한 지극한 외경과 인간에 대한 따뜻
한 사랑을 대승보살도의 불교적 세계
관과 가치관을 통해 구현하고자 실천
모델로 △생명평화경 △생명평화무늬
△생명평화 100대 서원 △공동체 마
을등구체적방법을제시했다.
실제로 도법 스님은 논문의 내용을

직접 실천에 옮기고 있다. 2004~2008

년 5년에 걸친 도법 스님의‘생명평화
탁발순례’와 생태적 지역공동체 운동
이그예다.
심사위원회는“도법 스님은 단순한

선언적 주장에 그치지 않고 온몸으로
직접 실천에 옮기고 있어 더욱 생명력
이 느껴진다”며“비록 본격적인 학술
논문이 아니고 논증의 논리적 정합성

이 부족하다 해도 현대사회 문제에 대
한 불교적 대안과 필자의 고민이 반영
돼 있으며 향후 불교운동에 좋은 참고
가된다”고덧붙였다.
도법 스님은“한국불교의 지성화를

일구기 위한 원력으로 마련된 불교평
론 마당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신났
다”며“불교평론마당이 현장에서 역
동적으로 실천되는 참된 불교와 수행
의 길인 새로운 대승불교와 현대불교
는 어떠해야 하는지 한국불교에 던져
진 화두를 풀어내는 큰 마당으로 빛나
길 바란다”고밝혔다.
불교평론 올해의 논문상은〈불교평

론〉을 비롯한 국내 불교 관련 학술지
에 게재된 논문들을 심사해 수여하는
것으로올해 4회를 맞았다.
한편 올해의 논문상 수상자에게는

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시상식은
12월 17일 오후 6시 서울 강남구 신사
동불교평론세미나실에서실시된다.

이나은기자

도법 스님, 불교평론 논문상 수상
생명 위기에 문제의식 갖고 생명평화운동 실천해와

일본 정부가 조선왕실의궤 등 반출
된 우리 문화재 1205점을 돌려주겠다
고 11월 8일 밝힌데 대해, 조선왕실의
궤환수위원회 김의정 공동대표(조계
종 중앙신도회장)와 문화재제자리찾
기 사무처장 혜문 스님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밝혔다.
김의정 공동대표와 혜문 스님은 4년

여를 조선왕실의궤 반환을 위해 진력

한당사자이다.
김의정 공동대표는“이번 의궤 반환

은 일본의‘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담
겨 한국으로 돌아오는 형태”라며“과
거사에 대한 지적 없이 2006년 기증
형식으로 돌아온〈조선왕조실록〉과는
분명히다른 진전이다”라고 평가했다.
혜문 스님은“조선왕실의궤 반환은

민간 차원의 문화재 반환운동이 불가

능한 것만은 아님을 보여준 예”라며
“조선왕실의궤가 반환 사실도 기쁜 일
이지만, 그동안 반환을 위해 마음을 보
태준 한국ㆍ일본인들의 노력도 함께
조명돼야할것”이라고말했다.
조선왕실의궤 반환은 한일 양국 국

회의원과 시민단체, 남북 불교계 등의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는 것이 혜문 스
님의 설명이다.
일본 정부가 반환 의사를 밝힌 조선

왕실의궤는 이명박 대통령과 칸 나오
토 총리가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문화재 반환 입장을 재
확인한 뒤, 협정(조약)을 만들어 양국
의회의 비준 절차를 거친 후에야 가능
하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는 이들 문
화재 반환은사실상어렵다.
한편,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최광식)

은 2일 일본 에지마 고도(江島孝導ㆍ
교토 류간지괟岸寺 주지)가 16세기에
조성된 보물급 대형 불화를 국립중앙
박물관에기증했다고밝혔다.
이 불화와 조선왕실의궤 등 문화재

가 되돌아와도 일본에는 6만 여점의
우리 문화재가더남아있다.

조동섭기자

“의궤 반환에는 일본의 과거사 인정 담겨”

조선왕실의궤반환운동펼쳐온김의정회장, 혜문스님

11월8일조계종중앙신도회법당에서김의정조선왕실의궤환수위원회공동대표(왼쪽)가
인사말을하고있다. 오른쪽은문화재제자리찾기운동본부혜문스님.

천성산 지킴이 지율 스님이 11월 8
일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되는 낙동강의
모습을 담은 사진전을 조계사 나무갤
러리에서열었다.
낙동강 제1 비경으로 꼽히는 경천대

가 주제다. 경천대는 경북 상주시에 위
치한 곳으로 4대강 사업 낙동강 공사
구간에포함돼있다.
“이젠 천성산 때보다 더 많은 생명
이 죽어가도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어
요. 우리 사회가 생명의 가치에 훨씬
무감각해졌어요.”
스님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 기록과 매체
의 힘이다. 스님은 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명의 귀함과 자연의 소중함
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
진전을여는것도 그때문이라고했다.

스님 뜻에 공감한 이상엽, 최항영, 김
흥구, 최형락등전문사진가 10여명과
시민들이 1년간힘을보탰다. 이번사진
전 외에도 현재 지율 스님의 웹사이트
에는 1000여 명이 넘는 시민 사진작가
들이 4대강 사업이 진행되는 공사구간
의사진을올리고있다. 스님은 올연말
전문사진작가들이찍은사진을중심으
로책을펴낼예정이라고소개했다.
“국민들이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밖
에서 아무리 외쳐도 결국 스스로 깨달
아야 해요. 이 사업은 언젠가 재검토
되고 재평가 받는 때가 올 것입니다.
누군가는 지금 모습을 기록으로 남겨
야한다고생각합니다.”
스님은 4대강이 복원할 날이 반드시

올것이란확신에찬목소리로말했다.
노덕현기자

“4대강복원하는날올것”
낙동강사진전연지율스님

불교신문(사장 혜자)이 11월
9일 AW컨벤션센터(구 하림각)
에서 창간 50주년 기념 리셉션
을 개최했다.
불교신문발행인자승스님(조

계종 총무원장)은 기념사에서
“1960년 창간된 불교신문은 종
단을대변하는종교계최고언론
으로발전해왔다”며“세상과소통하는
불교, 사회의 목탁, 불교의 등불로서 부
처님가르침을펼치는정론직필의길을
계속걸어주길당부한다”고말했다.
불교신문은 1960년 1월 1일‘대한

불교’를 제호로 창간된 국내 최초 불
교 전문신문이다. 1979년 신군부에 의
한 10ㆍ27법난 발생 후 강제 폐간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으나 1980년 12월
‘불교신문’을 제호로 복간됐다. 불교
신문은 창간 50주년을 맞아 그간의 역
사와 행적을 정리한〈불교신문 50년사
(史)〉를발간했다.
한편, 조계종은 안국선원 수불 스님

을 혜자 스님 후임 불교신문 사장으로
내정했다. 조동섭기자

불교신문 창간 50주년 리셉션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민병천)은
11월 10일 마포 다보빌딩에서 군종교
구(교구장 자광)에 군포교 후원금 1억
원을 전달했다.
군종교구장 자광 스님은 전달식에

서“최근 연무대 군법당 불사 기금 모
금이 예상 외로 잘 돼 육군훈련소 신
법당은 총 건립비용 100억 중 45억원
이 모금됐다”며“군법당이 완성되면
한 번에 3500명이 법회에 참석하고,
연 10만 장병이 수계 받게 된다”고 말
했다. 이어 스님은“최근 연무대 군법

당에는 매주 법회에 4000명이 법당을
찾을 정도로 청년들이 불교에 대한 관
심이 많아지고 있다”며 최근 군포교의
근황을설명했다.
민병천 이사장은 이에 아주 고무적

인 현상이라고 화답하고 조직사회에
대한 포교, 어린이 청소년 포교의 중요
성을 강조했다. 민병천 이사장은“사
회에 나가 가정을 꾸린 후에도 가족이
모두 불법에 귀의한다고 본다면 군포
교의 영향력은막대하다”고덧붙였다.

이상언기자

진흥원, 군종교구 1억원 전달

■모집학과및인원
학 과 불교 차문화컨텐츠 불교사회복지 생사의례 명상상담
전 공 불교학, 선학 다도ㆍ제다 사회복지 생사의례 명상상담

모집인원 00명

■지원자격
●국내외정규4년제대학에서학사학위자또는2011년 2월학위취득예정자

석사과정 ●국내ㆍ외대학원석사과정을 1학기이상이수한자또는이수예정자
●법령에의하여동등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한자

지도자과정
●각불교종단의스님
●각신행단체의임직원또는신심이돈독한불자로서지도자적자질을갖춘자

2011학년도동국대학교불교대학원
전기석사과정신(편)입학및지도자과정모집(야간)

큰지혜로큰세상을열어라
더큰세상을이끄는불교지도자가되고싶으십니까?
동국대학교불교대학원에서더큰지혜를깨우치십시오

●기타자세한사항은본대학원홈페이지및학사운영실로문의바랍니다. ●TEL 02-2260-3096, 3097 ●FAX 02-2260-8627 ●http://gsbs.dongguk.edu

■전형일정
구분 일자 장 소

원서교부및접수 2010. 11. 8(월) ~ 26(금)
●본대학원홈페이지인터넷접수또는
본대학원학사운영실방문접수

전형일 및 장소 2010. 12. 4(토) 10:00 ~ ●본대학원학사운영실

■특 전
●사회복지전공석사학위취득자는사회복지사2급자격증을취득할수있음.
●생사의례전공석사학위취득자또는지도자과정(4학기수료) 수료자는
총장명의의상제례사인증응시자격부여및장례지도사자격검정시험에응시할자격을부여함.

●한국불교종단협의회소속종단재적승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불교언론인은소정의장학금을지급함.  

●본대학교출신자진학시입학금면제

三華寺 淸墨 美術院 文化講座 案內

※ 특강은매월1회초청함. 수강료는무료이며회원상조회비매월오만원. 3개월분완납하여야함.

■ 개강일시 : 2010년 11월 28일(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문의전화 및 원서교부 : 053)853-9777 / 853-5587

서 예

四君子

文房四友

篆刻實技

東茶頌

특 강

제 목 강 사 시 간 비 고

圓學스님
(본미술원장)

圓學스님
(본미술원장)

閑步金宗九先生
(화가, 전각전공)

閑步金宗九先生
(화가, 전각전공)

圓學스님
(본미술원장)

매일
오전10시~오후8시

매일
오전10시~오후8시

격주 금요일
저녁 7시~9시

격주 토요일
오전 10시~12시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12

頂宇스님(통도사주지), 宗光스님(기림사주지), 
여연스님(강진백련사주지), 김양식(시인, 한인문화연구회장)

楷,궋,草,괐,篆書 를
古碑帖에 의하여 지도함

梅, 蘭, 菊, 竹 外
전통 山水畵 지도

종이, 붓, 먹, 벼루의 종류와
역사를고전에 의하여 공부함.

印篆에 의하여 刻法을
체계적으로 지도함.

초의선사 동다송을
고전강독으로 공부함.

주소 : 경북 경산시 와촌면 음양1리 249 대한불교 조계종 삼화사 청묵미술원

본 삼화사 청묵미술원에서 전통문화의 인재발굴과 함께 지역 정서문화 보급에 기여코져
아래와같이서예, 사군자, 전각및古典講讀을위한회원을모집하오니뜻있는분들의많은
참여를바랍니다.


